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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”(시119:105)

성경은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라고 말합니다. 매일 말씀을 가까이

하는 것이 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입니다. 한 구절 묵상은 온 교회와 성

도님들이 매일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할 수 있

도록 돕는 도구입니다.

‘한 구절 묵상 커리큘럼(3년과정)’을 따라 매일 성경을 1장씩 읽으시면 

성경을 완독할 수 있습니다.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나의 삶을 신실하게 

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.

➊ �한 구절 묵상 커리큘럼을 따라 가정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려보세요.

➋ �자녀들도 어린이묵상(어묵)과 주일설교(청소년부)를 통해 한 구절 묵

상 커리큘럼을 따라 함께 묵상합니다.

➌ �교구 다락방 모임과 대학청년부 소그룹에서 한 구절 묵상의 은혜를 

나눠보세요.

➍ �새벽기도회 말씀을 통해 한 구절 묵상 본문의 배경과 맥락을 더욱 풍

성하게 누려보세요.

➎ �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 구절 묵상 및 더 깊은 말씀 묵상을 위한 다

양한 묵상 자료들을 활용해보세요.

한 구절 묵상은 무엇인가요?

온 교회가 한 구절 묵상을 함께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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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고등부 2학년> 박가연 

바쁜 학업 중에도 

한 구절 묵상을!

Q. 한 구절 묵상을 하면서 가장 유익한 점

종이에 직접 적으면서 말씀을 곱씹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유익한 것 

같습니다. 말씀을 단순히 읽기만 하면 날마다 제 상태에 따라 집중이 되

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. 그럴 때마다 말씀을 머릿속에 더 깊이 남기기 

위해서, 직접 주석을 달거나 필기를 하고 한 차례 더 생각하게 되는 과

정이 묵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.

Q. 공부하는 바쁜 일상 속에서 틈틈이 한 구절 묵상을 하는 나만
의 노하우

되도록 등교 후 아침 자습시간에 의식적으로라도 한 구절 묵상을 책상 

위에 먼저 올려놓으려고 합니다. 일과 도중에 시간을 ‘할애한다’라는 

마음보다는, 말씀 한 구절로 하루를 ‘시작하는’ 편이 선뜻 묵상하기에

도 좋았습니다. 

Q. 아직 한 구절 묵상을 하지 않는 우리 가족 또는 성도님들께 하
고 싶은 말!

저는 매해 신년 목표에 ‘성경 통독’을 적어 둡니다. 그리고 슬프게도 그 

목표는 아직도 이루지 못했고, 고작 하루에 한 구절 읽고 있을 뿐입니

다. 하지만 저는 말씀을 가까이 한 뒤의 삶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고 분

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. 느려도 좋으니, 한 발자국이라도 내딛는 많은 

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

합니다.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